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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 모두말씀
- 제34회 국무회의, 8.1(화) -

□ 안보·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세월동안

현안으로 눌려 쌓여 있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정책들이 차근차근

나오고 있음

ㅇ 국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관의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

문제들도 연일 떠오르는 것을 아실 것임

ㅇ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

있어야 함

ㅇ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업무의

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음

□ 특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·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

정확하지 않은 보도들도 나오고 있음

ㅇ 국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진실인가,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

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소관 업무가 아니시더라도

국민들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

□ 또한 노동 분야라든가 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을

지금 풀어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음

ㅇ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칠 수가 있고,

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음

ㅇ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, 또 국회와

언론을 포함해서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높여

주시면 좋겠음. 그렇게 해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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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오늘 국무회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례적인 안건들도 많이 있고,

또 을지연습을 앞두고 해마다 하는 전시법령의 준비도 있음

ㅇ 지난 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목적예비비에서 근거

예산을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은 각 부처의 증원 문제가 오늘

다뤄지게 될 것임

ㅇ 오늘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로 증원을

서둘러 주시기 바람

ㅇ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원래 추구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

국민들께 실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음

□ 방통위원장님이 새로 임명되셨음. 첫날부터 무거운 당부의 말씀을

드리고 싶음

ㅇ 잘 아시겠지만,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

내부의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음

ㅇ 방송통신위원회, 문화체육관광부,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

이 문제를 살펴보시고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

주시기 바람

□ 수년 전에 국내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

무엇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음

ㅇ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샀지만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

지 않을 것임

ㅇ 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

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일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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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, 저는 이렇게 이해함. 대한민국에

사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의를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있고, 그래서

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 이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

배경이라고 생각함

ㅇ 어느 분야든 과도한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것을 묵과·방치해서는

결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없음


